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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, 2, 3 )

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 상상적인 것 의 사유가 아닌 실재적인 것: (the imaginary) (the real)

의 사유.

현실적인 것 은 개체들과 성질들 그리고 사회적 분절들 등으로 구성되‘ (l'actuel)’ (“S is P”!),

어 있다 들뢰즈 가타리의 사유는 현실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인 것을 찾는다 만일. / .

존재론의 핵심이 현실의 가능근거를 찾아 그 근거로부터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이,

들의 사유는 잠재성의 사유 또는 잠재적인 것의 사유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잠‘ ’ ‘ ’ .

재성은 곧 특이성들과 강도들 전개체적 비인칭적 특이성들과 비외연적인 강도들 로“ - ”― ―

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에서 차이와 반복 의 장과 장이 들뢰즈 가타리 사유의.( 4 5 /『 』

핵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)

현실적인 것은 기관들의 분절체계이다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은 현실적 분절체계가 아닌.

다른 분절체계의 가능성을 사유하는 것이다 분절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은 하나의 극한이.

며 현실성 없는 추상적 꿈으로 그친다 때문에 현실의 분절체계가 억압을 가져오는 한에서, .

새로운 삶에로의 운동은 항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탈기관체의 적은 기관들이 아니다 유.(“ .

기체가 적인 것이다 탈기관체는 기관들에가 아니라 유기체라 불리는 이 기관들의 조직화에.

대립한다 여기에서 모든 형태의 분절체계들을 보듬고 있는 즉 그 위에서 이런 저런 분절.”) , /

체계가 성립하는 더 정확히 말해 그것 이 이런 저런 분절체계들로 분절되는 바탕을 생각( , “ ” / )

하게 되며 이 바탕은 현실적인 것 아래의 잠재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탈기관체는 잠재성, .

차원을 개념화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 가타리가 탈기관체를 강도 개. /

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.

탈기관체는 공간이 아니며 공간 안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산출된 강도들에 따라 일정한“ .

정도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강도적인 형식화되지 않은 층화되지. (intense), ,

않은 강도 높은 모체 코라 강도, - (intensive) [ ], =0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기체의 외연.” “ ( )外延

과 기관들의 조직화 이전의 층들의 형성 이전의, 알[ ]卵 이다” .

여기에서 은 비움 소멸의 의미로서의 제로가 아니라 차라리 분화되기 이전의 잠재성으로서의* 0[ ] ,零

즉 출발점으로서의 이다 바로 뒤에 나오듯이 스피노자의 실체는 무수한 양태들로 표현되는 출발0, 0 .

점 미분화된 이라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출발점이 아니라 특정한 양태가 아니라 모든 양태들을 포“ ”―

용하고 있는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강도 이다=0 .―

이 때의 알 은 은유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만 실제 들뢰즈 가타리에게서 잠재성 탈기관체의 탁* = , / ,卵

월한 예가 수정란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다.

들뢰즈 가타리에게서 형상과 코라의 관계는 전복된다 코라는 그것을 초월해 있는 형상들의/ .

흔적에 따라 마름질되는 질료가 아니다 코라는 가능한 모든 형상들을 보듬고 있는 충만한.

잠재성 물질이다 그러나 이 물질은 정신을 비롯한 비물질적인 차원들과 대립하는 물질이, .



아니라 그것들을 포용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차라리 우리말 에 가까운 뉘앙스에서의 물. ‘ ’氣

질이다 이것은 들뢰즈 가타리가 탈기관체를 스피노자의 실체라고 말할 때 보다 분명하게. /

확인된다 스피노자의 실체는 물질 속성과 정신 속성 그리고 그 외의 무한한 속성들로 표. - -

현되는 실체이기에 말이다 들뢰즈 가타리의 유물론은 편협한 유물론이 아니라 차라리. / ‘ ’ 氣

일원론인 것이다 그러나 에 무수한 종류들이 있듯이 탈기관체에도 무수한 종류들이 있. ,氣

다 모든 것이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추상적 일원론으로 귀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, .

존재의 일의성 문제 탈기관체가 극한 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탈기관체는 기계(‘ ’ ) ‘ ’ .

적 배치가 코드에 의해 영토화되어 있는 현실성 아래에서 잠재성을 들여다보며 그 충만한,

로 배치를 탈영토화해 나간다 그래서 탈기관체는 욕망의 내재장 이며 욕망에. ‘ ( )’ “氣 內在場

고유한 혼효면 이다” .

탈기관체는 어떤 정해진 무엇이 아니다 탈 의 운동을 통해서 혼효면 쪽으로 더 가까이. ‘ ( )’脫

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더 고착화되어 층화의 수많은 층위들의 표면들로 더 가까이 가, [ ]

기도 한다 층화의 표면들로 더 가까이 갈수록 신의 심판 판단에 굴복하는 것이며 혼효면으. / ,

로 더 가까이 갈수록 실험 으로 열린 길을 걷게 된다‘ ’ .


